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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마리가 백내장수술을 받았어요 

  선생님과 함게 카세트로 노래를 배우는 꾸마리

 
시각장애자인 “꾸마리의 눈이 이상해요”라고 비말라 
선생이 말을 해주어 자세히 꾸마리의 눈을 살펴보았
습니다. 오른쪽 눈에 눈물이 많이 고이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이고이는 오른쪽 눈

꾸마리가 눈가를 누르자 눈물이 제법 많이 나오기에 
물었습니다. 언제 언제 눈물을 짜느냐고.. 꾸마리는 
하루에 3번을 짠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오후 그리도 
저녁에.. 때로는 잘대도.... 
그래서 눈가가 지저분해지는 것을 알게 되어 마침 한
국에서 안과의사들이 의료봉사를하는 Vission Care가 
2월 11부터 14일까지 있기에 12일 꾸마리를 데리고 
진료가 있는 Korea Nepal Friendship Hospital에 찾

아갔습니다. 많은 환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네팔인
을 상태로 무료진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료받기위
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도 어린 꾸마리를 진료진들은 특별진료를 
해주었습니다. 결과는 눈물라인이 막혀 눈물이 내려
가지 못하고 고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는 꾸마리가 양쪽 눈이 다 백내장이라는 것입니다. 
꾸마리의 이력에는 날때부터 원인모르는 시각장애였
다고하여 그런줄만 알았는데 원인이 백내장이였던 것
입니다. 수술을 받으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검진
의사가 말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4순절을 맞아 뉴라이트의 6식구들은 (나와 이계숙선
교사,유영훈선교사 그리고 아동케어의 비말라선생과 
아동 모니카와 꾸마리) 저녁7시에 모여 찬양과 기도
중이었고 우리는 뉴라이트센터의 사역들과 아동들 특
히 시각장애아인 꾸마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할뿐
입니다. 눈물고이는 것을 치료하려고한 일이 실명된 
눈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계산기를 신기한 듯 더듬어 익히는 꾸마리

꾸마리는 다음날 다시병원에가서 피검서와 X-ray등을 
통하여 간단한 검진을 마치고 13일오후 1시경 전신
마취를 한후 약 1시간반 가량 걸리는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후 4시경 깨어난 꾸마리는 매
우 아파했고 울기도하고 미음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쥬스를 조금마셨는데 잠시후 혈관주사를 맞을 때는 
아파서 울며 먹은 것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밤
을 병원에 입원하여 보내고 14일 아침 수술후의 경과
를 위한 검진을 해야하는데 두려운 꾸마리가 울며 거
부하는 바람에 한동안 달래서 간신히 검진을 받았습
니다. 수술경과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15일 마지
막으로 한번 더 와서 검진을 받기로 하고 센터로 돌
아오는 차에 타자 꾸마리는 언제그랫느냐는 듯이 기
분이 좋아지어 말도 잘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토록 
의사들이 무엇이보이는지를 물어도 대답하지않던 꾸
마리가 대답을 하는 것 입니다. 두 개, 다섯 개, 그랜
파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까이 있
는 물체를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은 희미
하지만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로 꾸마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았습니다.

수술후 맑아진 꾸마리의 눈

아동의집 인근동물원구경을 가다

새빛 아동의 집 아동들이 모처럼 인근의 센트럴동물
원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자 아이
들이 동물원가고 싶다고 하여 2월10일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나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마음

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처럼의 뉴라이트 차를 타고 나
들이를 하는 일에 아동들에게는 그토록 기쁘고 즐거
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예수님이 말씀
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됐네” 복음송을 한국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모습이었는데 지
금은 제법잘 따라 부르고 잇습니다. 멀지않아 3절까
지 잘 따라 부르게 될것 같습니다. 잘부르게 되면 녹
음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Saran Rai형제가 결혼식을 하다

신랑신부의 모습 

 긴장한신랑 Saran Rai 
 긴장한 탓인지 신랑의 얼굴  
 이 몸씨도 굳어 있어 보기   
도 안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교회
 교회가 좁고 긴 작은 방 하  
 나였지만 많은 축하객들로   
 꽉찾습니다

시각장애자 교우이며 안마교육을 받고 있는 Saran 
Rai씨가 지난 2월11일 결혼식을 했습니다. 42세의 늦
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지만 성도들의 축하속에 결혼
식을 올렸습니다. 

 편집후기
 네팔의 날씨는 한층 포근해 졌  
 습니다. 머얼리 봄이 오고 있는  
 가 봅니다. 
 봄기운과 더불어 새로운 사역들  
 이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도  
 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서 서정수선교사


